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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둥지

를튼여자프로배구신생구단S

OOP 수퍼스가 ‘BUILD Togeth

er, WIN Together’를 슬로건으

로 내걸고 2026-2027 V-리그 시즌을 향한 힘찬

출발을알렸다.

SOOP 수퍼스는 지난 3일 오후 2시 광주 서구

SOOP 스타디움(염주체육관)에서 창단식과 시

즌출범식을열고새시즌출발을알렸다.

창단식에는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서수길 SOOP 최고비전책임자(CVO), 이민원

구단주,이경호단장,안도걸더불어민주당전남

광주시당위원장, 정준호 국회의원, 특별시의회

조석호 부의장과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 송진

호전남도체육회장을비롯해팬500여명이자리

를빛냈다.

행사는 민형배 시장과 이민원 구단주의 연고

지협약체결로막을올렸다.

이어 창단 선언과 팬들의 영상 응원 편지, 구

단기퍼포먼스가펼쳐졌다.구단의정체성을담

은캐치프레이즈(‘BUILD Together,WINToge

ther’)와 마스코트 ‘고고’와 ‘구구’, 치어리더를

소개하고새시즌유니폼도공개했다.

선수단소개와응원가공연에이어감독과선

수들이새시즌각오를밝히는토크콘서트도진

행됐다.

이민원 SOOP 수퍼스 구단주는 환영사에서

“팬들에게사랑받고지역민들과함께성장하며

배구를 통해 더 많은 즐거움과 감동을 전하겠

다”며 “선수들의열정이팬들에게힘이되고팬

들의응원이선수들에게힘이돼기쁨과감동의

순간을함께만들어가길바란다”고말했다.

SOOP 수퍼스는 김세진 감독을 초대 사령탑

으로선임하고창단첫시즌을준비해왔다.

김세진감독은창단식에서새시즌목표도분

명히했다.

김감독은 “우승을향해한발한발올라가겠

다”며 “전남광주 지역민들과 우리 팀이 새롭게

시작한다는 좋은 의미를 갖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말했다.

이어 “최대한 목표를 높게 잡고 열심히 하겠

다. 우리의 목표는 우승”이라며 “우승을 하려면

24-26승 이상 해내야 한다. 26승을 넘어서는 것이

목표”라고밝혔다.

자리에함께한선수단도새로운각오를다졌

다.

주장 한다혜는 뷺새로운 시작을 함께 해 주셔

서 감사하다뷺며 뷺코트에서 열심히 뛰고 포기하

지않는모습을보여드리겠다뷻고말했다.

‘뉴페이스’ 유가람은 “우승에 한번 더 도전하

겠다”고외쳤고,아포짓박연화는 “경기에들어

갈 때마다 두 자릿수 득점을 하고 싶다”고 힘줘

말했다.

SOOP 수퍼스는 새 시즌을 앞두고 외국인 선

수 오드리아나 피츠모리스와 아시아쿼터 이즈

쉬에를 영입한 데 이어, 국내진에서 전새얀, 송

은채등을알차게보강하며탄탄한전력구축을

마쳤다.

SOOP 수퍼스 첫 공식 무대는 오는 11일 전남

여수에서 열리는 2026 KOVO컵 프로배구대회

다.이후 11월1일흥국생명핑크스파이더스와의

원정경기로2026-2027 V-리그정규시즌대장정

에돌입한다. /박희중기자

SOOP수퍼스 븮더높이,더멀리븯븣새시즌힘찬출발
뱚SOOP수퍼스,창단식븡시즌출범식

지난 3일오후전남광주서구SOOP스타디움에서열린창단식및시즌출범식에서SOOP수퍼스선수단과구단관계자,참석자들이기념촬영을하고있다. /연합뉴스

뱜‘BUILDTogether,WINTogether’슬로건븣뷺목표는우승뷻

뷺지역민과함께성장하며즐거움과감동으로팬성원보답뷻

광주시육상연맹이 제107회 전국체육대회를

앞두고 선수단 결단식을 갖고 광주 육상의 자

존심을건선전을다짐했다.

광주시육상연맹(회장 김민주)은 지난 2일

광주월드컵경기장육상장에서제107회전국체

육대회에출전하는광주육상선수단결단식을

개최했다.

이날결단식에는김민주광주시육상연맹회

장을비롯한연맹관계자와지도자,선수등이

참석해 전국체전에서의 선전과 안전한 경기

운영을기원하며결의를다졌다.

광주시육상연맹은 이번 체전에 54명의 선수

가참가하며목표는금메달3개,은메달3개,동

메달3개다.

광주시육상연맹은 선수들이 최상의 경기력

을발휘할수있도록대회기간까지선수단지

원과경기력관리에힘을쏟을계획이다.

이날결단식에서는최근아시안게임에서값

진 성과를 거둔 전남광주특별시청 육상팀 이

재성에대한특별한격려도이어졌다.

김민주회장은아이치·나고야아시안게임육

상 남자 400m계주에서 동메달을 획득하고 한

국신기록까지 작성하며 광주 육상의 위상을

높인이재성에게포상금을전달했다.이재성은

2024년부터 광주시청 소속으로 활약하며 국내

외대회에서꾸준한성장세를보여왔다.

김민주광주시육상연맹회장은“전국체전을

위해오랜시간묵묵히훈련해온선수와지도

자들에게감사드린다”며“부상없이자신의기

량을 마음껏 펼쳐 광주 육상의 저력을 보여주

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아시안게임에서

동메달과한국신기록이라는값진성과를거둔

이재성 선수의 활약은 광주 육상인 모두에게

큰자부심을안겨줬다”며“앞으로도우리선수

들이더큰무대에서꿈을펼칠수있도록광주

시육상연맹도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밝

혔다. /박희중기자

뷺제주서광주육상부활신호탄쏜다뷻
광주시육상연맹,전국체전선수단결단식븣AG동메달이재성포상금전달

함평골프고출신신지애(38)가일본여자오

픈 골프 선수권대회 정상에 오르며 일본여자

프로골프(JLPGA) 투어 통산 30승 달성과 함

께 일본 4대 메이저 대회를 모두 휩쓰는 ‘커리

어그랜드슬램’을완성했다.

신지애는지난 4일치러진일본여자골프메

이저 대회인 일본 여자 오픈 선수권대회 최종

일4라운드에서4언더파66타를기록했다.

최종 합계 11언더파 269타를 기록한 신지애

는 지난 8월 여자 골프 메이저 대회인 AIG 여

자오픈우승자인일본의구와키시호와공동1

위에올랐다.

18번 홀(파4)에서 구와키와 연장 승부에 들

어간 신지애는 연장 1, 2차전까지 나란히 파를

기록하며 평행선을 달리다가 3차 연장에서 버

디를 낚으면서 파에 그친 구와키를 따돌리고

우승 트로피와 우승 상금 3천만엔을 차지했다.

이로써신지애는이번시즌마수걸이우승과

더불어 지난해 5월

메이저 대회인 월드

레이디스 챔피언십

살롱파스컵 우승 이

후1년5개월만에승

수를 추가하며 JLP

GA투어 336번째출

전대회에서개인통

산30승째를따냈다.

30승 고지를 돌파

한 신지애는 JLPG

A 투어 역대 7번째

로 영구 시드를 획득

했다.

신지애는월드레이디스챔피언십살롱파스

컵(2승), 투어챔피언십 리코컵(2승), JLPGA

챔피언십(1승)에 이어 마지막으로 일본 여자

오픈 선수권대회까지 섭렵하며 JLPGA 투어

사상최초로메이저4개대회를모두제패하는

‘커리어그랜드슬램’을달성했다. /연합뉴스

신지애, JLPGA 븮커리어그랜드슬램븯
일본여자오픈우승+30승달성

신지애경기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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